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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출장 배경
∙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UCLG Conference에 참석하여 메트로폴리스-UITP-

서울 교통정책 워크숍에서 서울의 교통정책 발표 및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구축

∙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Streetiquette 현장 답사

2) UCLG Congress 참관

구  분 내  용
일  시 2019년 11월 11일
장  소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in Durban

내용

○행동하는 지방정부 허브 개회식

     - 회의 개막식 및 참석자 소개
     - 주요 세션 소개 및 향후 계획 발표
○지방재정의 건전화
     - 중앙정부 및 국제 수준으로 지방재정의 이슈화 전략
     - UCLG회원도시의 도시발전 자금 조달의 현지화 사례 공유
○도시발전을 위한 시장의 역할
     - 젊은 시장으로써 도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 철학
     - 중앙정부와 협력 및 국제기구의 지원 수혜 방안



Training on Sustainable Mobility 강의
구  분 내  용
일  시 2019년 11월 12일
장  소 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in Durban

내용

-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교통현황과 시대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소개
와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소개
하였음. 특히 타 도시와 차별되는 경의선폐선부지의 공원화사업과 서울역고가도로를 
공중공원으로 개조한 사업에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짐

사진

  

케이프타운 Streetiquette 캠페인 현장 답사

구  분 내  용
일  시 2019년 11월 13-14일
장  소 Cape Town 도심

내용

Streetiquette는 2015년부터 보행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각심
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임
 -Open Streets Cape Town이라는 NGO단체가 시 교통국과 협업하여 교통사고의 

위험성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림
 -남미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참여방식 거리캠페인 방식을 채용하여 시민들과 소

통하는 퍼포먼스를 수행

케이프타운은 보행환경은 상당히 양호하나 관광객과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
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. 보도 위 불법 주차나 무단횡단 등이 도시 전역에서 
발생하고 있어 보행환경 개선보다는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하여 Streetiquette와 같
은 대시민 캠페인을 개최하였음

 

자료제공 및 문의처 :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외교연구센터 김원호 (2149-1131)        


